
고용노동부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9. 21.(목)(9:00 이후)  (2023. 9. 21.(목) 석간)

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․영세 사업장의 고용․산재보험료 
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.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
․ 영세사업장의 고용․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~12월분으로 
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
하기로 했다.

 ㅇ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*와 태풍(카눈)**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
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.

     * ‘23.8월~10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,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

    ** ‘23.9~11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,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

□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
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(속칭 용차) 등 노무제공자가 
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 

               
 ㅇ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(10월분) 납부기한(11.10.) 전까지 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. 다만 건설․ 벌목업 등 보험료 
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.

     *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

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이번 고용․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
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․영세 사업장에 다소
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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